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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청자명인 1호

김경진딸 보미씨

남도의정취를물씬느낄수있는전시가열리고있다

서양화가 신선 씨의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서울 관악

구청 2층갤러리관악에서열린다

신씨는 남도의향기라는주제로꽃 바다 산등고향풍

경을과감하면서도밝고선명한색상으로표현한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봄날 노란 유채꽃밭과 어우러진 남도의

정취 철쭉과진달래가물들인무등산 푸른빛바다가인상

적인청산도등풍경을서정적으로표현했다

밝고 선명한 색채와 필치가 깊이를 더한다 특히 파스텔

톤처럼따뜻한색상들이관람객들의마음을따뜻하게한다

완도출생으로호남대를졸업한신씨는2009년교육과학

기술부장관상을수상했으며전우회 광주사생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있다문의 028795603 김경인기자 kki@ 청산도

까칠 청자부녀 티격태격예술동행

강진청자의맥을잇고있는김경진보미부녀가작업실한켠에서보미씨가만든 청자커피핸드드립세트를

들어보이며환하게웃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0년간 흙 연구전통기법 외길

中국가주석시진핑도작품소장

봄날풀들이바람에몸을흔든다

515갤러리는 2015 상반기기획초대전으로서양화가최정희씨를초대해 교감의기록

전을연다

최씨는 싱그러운 초록을 뽐내는 풀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아크릴로 표현한

작품들을선보인다 작품에서 풀들을때로는바람에 한쪽으로누우면서몸을 낮추기도

하고 서로의몸을비벼가며 사르륵 소리를내기도한다

몸을겹치고또상대를배려하면서잎사귀사이로빛을통과시키고 그림자를만든다

머리위로푸르디푸른하늘을보여주기도한다

작가는우리주변에서흔하게만들수있는풀이바람과교감하면서살아가는모습을

그렇게작품에담아기록했다

조선대 미술대학회화과와동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한최씨는현재 조선대미술대

학에출강중이다 문의 0626543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도자기를 만드는 일처럼 자연의 힘을 많

이빌리는예술장르도드물다 예술가의열

정과 집념도 중요하지만 흙 물 불이 조화

를이뤄야완벽한빛과곡선을만들어낼수

있는 게 도자기다 모든 정성을 다 쏟은 뒤

자기의 곡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은 빛을

띨 수 있도록 가마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는 없다 수 십 년 흙을 만져온 장인

도 티끌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가마에서

막 나온 작품에 서슴없이망치질을해야 한

다 이때문에제자를가르치는과정도더욱

혹독할수밖에없다

전남무형문화재청자기능보유자이자강

진청자명인 1호김경진(55)작가와딸보미

(26)씨의관계도그러하다 다정한부녀이지

만도자기를만드는과정만큼은 까칠하다

이 때문에 부녀가 청자를 빚으며 티격태격

예술 동행을 하고 있는 강진군 대구면 탐

진청자의공방은불이들어간가마 보다 뜨

겁다

보미씨는 김 작가가 곱게 빚어 세상에 내

놓은 딸이지만 함께 작업을 할 때 김 작가

는 무서운 스승이 된다 30년 넘게 흙을 연

구하고비색청자를빚고있는김작가는실

패의 과정을 너무 잘 알기에 보미씨의 시행

착오가 달갑지 않다 지난 2010년 보미씨가

커피 원두를 갈고 내릴 수 있는 청자 커피

핸드드립세트를만든다고했을때김작가

의마음이그랬다

보미씨는 커피 그라인더가 담긴 청자와

핸드드립을할 수있는 자기를만드는독창

적인작업을하고싶었다 여기에자개와옻

칠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를 새롭게 접목해

보려 했지만 아빠의 반응은 냉랭했다 전통

적인방식이아니라는것이이유였다

작품을 완성한 보미씨는 오랜 시간 직접

이 청자 커피 핸드드립 세트를 사용해보면

서 기능적으로 부족한 면을 채워나갔고 지

난 2011년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에서 특상

을 받았다 또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디자인

부문최우수상(2013년) 대한민국공예품대

전금상(2014년)등을수상했다

청자 작업을통해공예의무한한 변화가

능성을 경험한 보미씨는 전남대 대학원에

진학해공예분야에대한공부도시작했다

딸의 새로운 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

냈던 아빠의 마음도 풀리기 시작했다 평생

전통적인 기법에 골몰했던 김 작가의 작품

은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소장할 정도

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딸의 작업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딸이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업을하는것을보며많이걱정했어요 하

지만 사람들이 딸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을

보며 강진 청자도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있는예술작품이될수있다는새로운가

능성을발견하게됐어요

그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1980년대에는

판로도 마땅찮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작업이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집

스럽게흙과선조의도예기법을연구하면서

작품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고단한 과

정을너무도잘알기에한때딸에게전통의

방법을고집했던것이다

보미씨 또한 아빠의 이런 고집이 싫은 것

만은 아니다 보미씨에게 아빠는 가장 혹독

하게 단련된 강철로 만들어져 한 치의 오차

도없는나침반같은존재다

아빠의 작업을 거들면서 청자의 매력에

빠졌어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스승

이죠 최근여러작업을통해전통에트렌드

를접목하면청자가더많이활용될수있다

는 가능성을 봤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강

진청자를만들어세계에알리고싶어요

딸의 혁신적인 실험은 아빠에게도 큰 자

극이다

다양한 금속과 옻칠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딸의 작업을 보며 전통을 고집하

는 작가들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걸느껴요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choul@

남도의향기 신선개인전 30일까지서울갤러리관악

소안도의바람교감

풀 바람과밀어 최정희초대전 4월24일까지 515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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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커피핸드드립세트완성

한국청자공모전디자인최우수

전통 vs 실험서로에자극제

父

女


